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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소년‘불법 도박스팸’문자 전송 알바 주의 당부

- 불법스팸 문자 전송만으로도 형사처벌 될 수 있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초간단 단순 알바’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

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

망법 제50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망법제50조의4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부의 제공을 거부하거나..(이하 생략)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

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1.불법스팸 전송 알바 유인 및 전송 방법

2.전송된 도박스팸 이미지   끝.



참고 1  불법스팸 전송 알바 유인 및 전송 방법

알바 홍보글

SNS 유인내용

카톡ID 안내

전송방법

(네이버 주소록 이용

 단체문자 전송)



참고 2  전송된 도박스팸 이미지

신고접수된

스팸 내용

* 한국스포츠협회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영수증이라고 속임


